
민족문제와 민중신학

B 1990년 대 를  맞이하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 

니 다 . 1990년대는 ‘민족문제의 시 대 ’라는 말 도  심심치 않게 들려오 

고  있습니다.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고 외세에 의 한  분단의 

고 통 을  당해온 우리의 처지에서 민족자주화와 민족통일문제에 대한 

논 의 와  실천이 활성화되는 것 은 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.

요 즈 음  민족문제를 논 의 하 는  사람들의 말을 찬찬히 훑어보면 퍽 

낙관적인 견해가 깔려 있는 듯 합 니 다 . 1980년대말부터 소련의 고 르  

바초프가 주 도 해 온  세계적 규모의 데탕트가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

가 시 화 시 켰 고 ，이러한 데탕트의 영향이 한반도에 어느 형태로든 미 

치리라는 것이 그 논거인 듯 합 니 다 . 그 러 나  또  다른 한 편 에 서 는 ，소 

련과 미국 그 리 고  바 르샤바조약기구와 나 토 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 

는  동서관계의 개선이 지구의 남 과  북 을  가르는 빈국과 부 국  사이의 

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의 모 순 을  격화시킬 수  있 

고 ，이러한 모순의 격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 있다는 

신 중 한  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리의 민족문제가 단순한 체제 

대결의 문 제 가  아니라 제국주의 외세와의 관련에서 인식되어야 할 

문제라는 것 을  감안해볼 때 ，오 늘 날 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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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은 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.

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‘민족문제와 민 중 신 학 ’이라는 주제로 대담 

을  나누고자 하는 것 은  민족문제에 대 한  관심이 드 높아지는 오늘의 

상황에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민족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 인 가 ， 

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 엇인가를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 

다 .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 서 서 ，선생님께서 민족의식이 

라고 할 까 ，민족감정이라고 할까 하는 것 을  어떤 계기로 갖게 되었는 

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 다.

1. 민족문제에 눈을 뜰 때까지

因  1930년대에 일제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이 창설되었을 때 ，일본 

인들이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통치하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 

요. 그  당시 만주에는 일 본 인 ，조 선 인 ，몽 고 족 ，러시아인，만주족 등이 

있었는데，일본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 수 하 고 ，조선인들이 그  다음 

이 고 ，그  지역에서 가 장  많은 수 를  차지했던 만주족은 가장 열등하다 

는  식으로 민족서열을 만들었 지 요 . 일본인들은 음식의 차 이 ，품성의 

차이를 들먹이면서 그런 짓을 했 는 데 ，그렇게 한  까닭은 폭력적으로 

침략하는 제국주의 아래서도 ‘민 족 ’ 이라는 것은 함부로 깨뜨릴 수  

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것 을 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치하려고 한 

데 있었던 것 이지요. 저 는  사소한 문제에서도 민족감정이 맞부딪치 

면 격렬한 소 요 가  일어나는 것을 보 고  어린 마음에도 ‘민족이라는 

것이 굉장히 중 요 하 구 나 ’ 하는 것을 의식했었지요.

그  다 음 으 로 는 ，독립투쟁에 대한 경험을 들  수  있어요. 그 당시 민 

족독립을 위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합작하여 일제에 대


